
지난 7월 26일 인류의 비행 역사에 한 획을 긋는 

쾌거가 있었습니다. 그리 크지 않은 뉴스로 다뤄졌

지만,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태양광 에너지만으

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비행기가 아랍에미리트연합

(UAE) 아부다비의 알바틴 공항에 사뿐히 내려 않

은 것입니다. 세계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만을 동력

으로 사용한 이 비행기 이름은 솔라 임펄스 2. 

지난해 3월 아부다비를 떠난 이후 505일간 총 

4만 2,000㎞를 여행한 솔라 임펄스 2는 날개와 

본체에 1만 7,000여 개의 태양전지판을 달았습

니다. 이를 통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시켜 4개

의 프로펠러를 돌렸습니다. 최대한 가볍게 하기 

위해 탄소섬유로 기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는 

중형차 수준인 2.3t 정도이고, 시속 80㎞이며, 최

대 140㎞까지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. 아시아·아

프리카·북아메리카·유럽 등 4개 대륙과 태평양

과 대서양을 구간별로 나눠 두 조종사가 번갈아 

비행했는데, 조정석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

있는 3.8㎡입니다. 이 조정석에서 쪽잠을 자며 수 

일 동안 비행하기도 했으니 조종사는 그야말로 

‘고난의 행군’을 한 셈이지요. 더구나 고도나 지역

세상읽기

김명호 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

에 따라 기온은 영하 섭씨 20도에서 영상 35도까

지 오르내렸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비행인지 짐

작이 갑니다.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

는데 최대 난구간이었던 중국 난징에서 미국 하

와이까지 8,500㎞를 5일 동안에 쉬지 않고 가려

했으나 악천후를 만나 일본 나고야에 비상 착륙

을 하기도 했고, 배터리 이상으로 1개월을 쉬기도 

한 적이 있습니다. 당초 5개월의 비행 계획이 1년 

반 가까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.

솔라 임펄스 2의 비행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입

니다. 인류 미래를 생각하는 개척의 모험이기도 합

니다. 물론 기술적 문제 등 아직 경제성은 없습니

다.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85%인 석탄, 석유 등의 

화석 연료는 한정돼 있는 데다 온실가스 효과나 대

기오염 등 지구 건강을 심각히 해치고 있습니다. 미

래 재앙 시나리오 중에는 에너지를 놓고 벌어지는 

갈등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꽤 

많습니다.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와 환

경 문제는 현실의 난제이기도 합니다. 미세먼지나 

대기의 질(質)에 관한 수치를 볼 때, 이것들은 이미 

우리 일상을 걱정시킬 정도입니다.

태양광 활용은 여러 미래 연구의 한 분야일 뿐

입니다. 풍력, 지열, 조력(潮力) 등 다른 청정에너지 

연구도 있고, 나아가 에너지뿐 아니라 인공지능이

나 우주탐사 같은 인류 미개척 분야는 많습니다.

솔라 임펄스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시작됐습

니다. 솔라 임펄스 1은 시험비행, 북미대륙 횡단 등

을 했습니다.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

나 키티호크에서 동력비행기를 역사상 처음으로 

날린 게 불과 103년 전이었습니다. 작년에는 태양

광 무인기가 성층권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

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인류가 화

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고 귀환시키는 위업을 달

성할지도 모릅니다.

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

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, 부의 편향으로 오히

려 불평등이 심화될지,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

솔라 임펄스 2와 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인류

의 노력은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. 아이

들이 더 깨끗하고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

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솔라 임펄스 2의 캐치

프레이즈는 ‘미래는 깨끗하다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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